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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64장

전도서 12:1-2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호와를 기억하자

찬송가 430장

여호와를 기억하자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
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고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할 때, 유익보다는 위기에 빠질 수 있음
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겨나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사회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청년의 때”는 인생에서 자신을 가장 신뢰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
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너는 청
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도서 12:1)”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
다.

특히 2025년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을 때가 있듯이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인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확신에 이끌려 
삶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둘째,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누
구든지 이 특별한 은혜에 무관심하면 창조주를 기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는 죽음 전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청년
에게도, 어른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할 기회는 바
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길을 알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
님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이 참된 바른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호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장사한지

기도드립니다.�아멘.


